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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국립농업과학원이 보유한 
농업유전자원 7,000점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 저장

- 지난해 말에는 농업 종자 180,000점 중복 저장 완료  -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국립농업과학원(원

장 이승돈)으로부터 보리, 콩, 밀 등 농업 종자 7,000점을 기증받아 백두

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저장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. 
 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

자연재해, 환경오염, 전쟁 등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전 세계 식물 종자

를 저장하는 시설로 지난 2020년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

국가 농업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

  이를 계기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하고 있

는 187,000점의 농업 종자를 6년에 걸쳐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

복 저장을 완료했다.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“농업유전자원의 보전은 국가의 

미래식량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” 며 “농업 종자의 안전한 중복저장을 위

해 앞으로도 국립농업과학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책임자 센 터 장 김회진 (054-679-2789)

시드볼트센터 담당자 주  임 김용민 (054-679-0817)



1. 7월 3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받은 농업종자 

7,000점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저장했다.

(앞줄 가운데 안병옥 농업유전자원센터장)


